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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

‘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시민인식조사’ 

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

□ 조사결과

 환경문제 관심도

○ ‘환경특별시 인천’ 선포 및 자원순환정책 대 전환 추진에 대한 인식

- 매우 바람직하다(46.1%), 바람직한 편이다(48.3%)

- 시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94.3%로 월등히 

높게 나타나 시민들은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

로 조사됨

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

○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에 대해

어떻게 생각 하는지?

- 문제가 있다(86.9%)

- 수도권의 쓰레기를 그동안 인천시가 떠안아 온 것에 대해 대다수 

인천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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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도권 매립지 종료사실 인지여부

- 수도권 매립지를 3-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매

우 잘 안다(23.0%), 아는 편이다(25.2%), 들어는 보았다(26.6%), →

알고 있다(74.8%)

- 지난 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

조사(알고 있다 37.9%, ‘20년 4월)에 비해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

함. 시의 지속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.

○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서울, 경기의 지속 사용에 

대한 시민 의견

-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

료해야 한다(83.4%)

-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해 온 탓에 감당해 

온 시민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음.

○ 수도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 방향

-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,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

다.(49.0%)

- 이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인천만 매립지 확보에 나설 

것이 아니라 서울시, 경기도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

대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로 볼 수 있음.

-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,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

고 응답한 시민들 중 78.2%가 ‘서울, 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

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’고 응답하여 각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 

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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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시의 자원순환 정책 체감도

○ 지난해에 비해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

- 매우 많이 줄였다.(7.5%), 줄인 편이다 (37.6%)

→ 줄였다(45.2%)

○ 지난해에 비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

- 매우 많이 줄였다(12.4%), 줄인 편이다(43.0%)

→ 줄였다(55.3%)

- 코로나19로 인안 자택 생활 증가로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

이 증가 추세임에도 인천 시민 절반가량이 배출량 및 일회용품 사

용량을 줄이는데 노력 해 온 것으로 조사됨. 시의 적극적인 자원

순환 정책 홍보 및 캠페인 등이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임.

○ ‘비헹분섞’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인지도

- 매우 잘 안다(30.7%), 아는 편이다(47.6%), 들어는보았다(17.3%),

→ 알고있다(95.6%)

-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이 인지하고 있음

○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
-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문화 정착(44.6%), 쉽게 분리배출 할 수 

있는 분리수거함 확충(23.4%), 재활용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(15.0%),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(14.6%)

-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였다고 인식 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인 추

진 대책으로 일회용품을 덜 사용 하는 문화 정착을 꼽았음. 자원

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회용품 줄이기로 나타

나 정책 방향에 참고 할 필요가 있음.


